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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7월 31일부터 8월 29일까지 약 4주 간 에이라운지에서 개최되는 황선영 개인전 

 회화, 드로잉 총 13점의 작업이  에이라운지 1층과 2층 공간에 나누어 전시 

 이번 전시는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곳에 머무는 존재들과 감정, 그리고 쉽게 이름 붙일 수 없는 

미세한 감각에 귀 기울인다. ‘Susurrus’라는 단어처럼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속삭임과 진동을 따라가며,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비가시적 영역의 나지막한 목소리를 

포착한다.  황선영은 만년설과 빙하, 수박눈, 해빙조류 등 자연과 생태계에서 마주한 감각과 

경험을 매개로, 속삭임과 진동을 따라간다.  



  

 

○ 전시 개요 

전 시 제 목:《Susurrus》 

참 여 작 가: 황선영 

일           정:  2026년 7월 31일(금) ‒ 8월 29일(토) 

장           소: 에이라운지(A-Lounge Contemporar y ) 

(문의:  02-395-8135) 

개 관 시 간: 화‒토,  11  a. m.  ‒ 6  p. m.  (일,  월 휴관) 

입    장    료: 무료 

웹 사 이 트: w w w. a-lounge. kr 

 *Press Inquiries:  김다혜 책임 디렉터 (hye@a-lounge.kr, 02-395-8135)  

http://www.a-lounge.kr/
mailto:hye@a-lounge.kr


  

 

○전시 서문  

선정적인 회화 

―황선영 《Susurrus》 

 

황선영의 회화는 선정적이다. 선정성이란 무엇인가. ʻ부채질할 선(煽)’에 ʻ감정 정(情)’. 어떤 감정을 강렬하게 

초래한다는 것. 작가의 작업에는 감정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 그의 작업을 통해 우리는 나/타인의 감정으로 

입장하고, 그 감정의 지평으로 타인/나를 초대할 수 있다. 딱 이 화면에서만, 바로 이 화면만큼만 나는 비로소 

타인을 더 깊이 ʻ이해’할 수 있다. 감정의 층위에서 우리는 철저히 서로가 서로에게 ʻ타자’다. 슬픔이 피부를 

기어다닐 때 느끼는 서걱거리는 질감과, 불안이 발을 옭아매는 질척한 무게, 기쁨이 두 눈으로 번져 물들이는 

빛깔…. 그중 무엇도 타인에게 온전히 가닿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 인정’하는 것과 ̒ 긍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서로를 오롯이 이해할 수 없다는 서늘한 진실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서로에게 타자로 남기로 

했는가. 아니다. 이 물음에 선뜻 대답을 내놓는 목소리야 많겠지만, 가장 오랫동안, 마지막까지 대답하는 것은 

예술의 몫일 테다. 말이 멈춘 자리에서 이야기가, 이야기가 멈춘 자리에서 멜로디가, 그리고 멜로디마저 멈춘 

자리에서 색과 형상이 대답을 넘겨받는…, 예술엔 그렇게 이어져 온 발악들이 있다. 특히 고통에 대해서 예술은 

더욱 절박하다. 아도르노는 예술이 누군가의 고통을 타인에게로 ʻ전달’하지 못할 것이라면 차라리 예술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편이 낫다고까지 했으니까(『미학 이론』(문학과지성사, 1997), 402 쪽). 이 소명은 황선영의 

회화를 동여매는 거의 유일한 정의처럼 보인다. 수서러스(susurrus). 나뭇잎이 바람에 스쳐 속삭이듯 

바스락거리는 소리. 부채질은 가지를 건너 끝내 나와 타인 사이에 바람이 통하는 길을 발견해 낸다. 

물론 선정성은 부정적인 말이다. 대개 성과 폭력이 결부될 때 선정적인 것은 나쁜 것이 된다. 그러나 불온한 것은 

소재 자체에 있지 않다. 소재가 부정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로 인해 촉발된 감정이 오직 ʻ나’라는 개인의 얄팍한 

충동 안에서만 맴돌다 증발하는, 자신의 맹목적인 만족에만 복무하는 닫힌 감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황선영에 

대해서라면 달리 말할 수 있다. 그의 부채질은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만, 그 바람은 제 안에서 잦아들지 않고 끝내 

타인의 심연으로 나아간다. 그렇다면 그 바람은 어떤 얼굴로 실려 오는가. 황선영의 화면에는 붙들 수 있는 형상이 

없다. 희석된 물감이 반투명한 막으로 겹치고, 그 막 사이로 색이 가라앉았다 떠오른다. 어떤 선은 화면 밖으로 뻗어 

나가려다 멈추고 되돌아온다. 무엇 하나 또렷하게 규정되지 않은 채, 슬픔인지 불안인지, 또 기쁨인지 이름 붙기 

직전의 상태로 화면은 흐른다. 그리고 이 모호함은 외려 정확함을 위한 선택이다. 또렷한 형상은 대상을 규정하고 

분류하는 합리적 인식의 편에 있지만, 감정은 그 규정을 끝내 벗어나는 비합리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첨예한 감정일 고통으로 초점을 좁힌다면, 아도르노의 말은 도움이 된다. “합리적 인식은 타인의 고통을 

규정하고 그것을 완화하는 수단을 만들어내지만, 고통을 체험으로서 나타낼 수는 없다. 고통은 비합리적인 것이다. 

고통이 개념화되면 그것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게 되고 일관성도 없어질 것이다." (같은 책, 39 쪽) 감정을 또렷한 

형상으로 붙드는 순간, 정작 그것을 겪는 몸은 감각을 잃는다. 슬픔을 슬픔으로 그려 보이는 그림은, 슬픔이라는 

이름만 남기고 그 서걱거림을 놓친다. 

작가는 명확하게 재현된 대상 대신 “세상의 시선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 남겨진 존재들, 잊혀진 이들이나 투명 인간, 



  

 

유령처럼 비가시적인 영역에 남겨진 내면과 목소리”(작가노트)에 시선을 둔다. 그리고 이 희미하고 부서진 세계는 

애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것이기에, 합리적인 언어나 구상의 문법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영역이다. 황선영 

회화가 ʻ나’의 내면에서 멈추지 않고 타인의 심연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힘은, 역설적으로 이 철저한 ʻ규정되지 

않음’에서 기인한다. ʻ나도 모를 감정’은 인식과 표현의 실패처럼 들리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 실패 때문에 

감정의 ̒ 현존’에 가장 충실하다. 이름 붙이지 않은 감정은 누구의 것도 아닌 채로 열려있고 그렇기에 당신(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닫힌 서사나 뚜렷한 형상은 타인의 고통을 이미 완결된 것으로 못 박아 내가 들어설 틈을 주지 

않지만, 겹겹이 쌓이고 무너져 내리는, 불투명한 색의 지층은 감상자의 내면이 틈입할 수 있는 빈자리를 

열어젖히는 까닭이다. 형상 없이 캔버스를 맴도는 타인의 감정 나아가 타자의 고통은, 내면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뭉툭하고 이름 모를 감각과 뒤섞이며 공명한다. 이성적 언어로 재단되기 이전의 헐벗은 붓의 떨림으로 마주할 

때야, 비로소 부채질은 고립을 벗어나 타자에게로 건너가는 길을 연다. 이 연약하고도 치열한 추상의 궤적에서, 

우리는 유령처럼 잊혀진 타자의 흔적 위에 기꺼이 포개어 누우며 기적처럼 서로에게 스며든다. 작가는 인터뷰에서 

“한마디 소개도 곁들인 적 없는 작품을 두고, 관객들은 옛일을, 지난 상실을 이야기하곤 했다”고 회상했다. 이 회화 

앞에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은 끝내 작가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신인지도 모른다. 바로 그 우회를 통해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곁에 선다. 

마음의 결과 겹을 획으로, 레이어로 ̒ 셈’해 포착하려 하지만, 필치는 끝내 여러 겹의 얕은 붓질로 갈라지며 이 셈을 

놓아 버린다. 하나, 둘 헤아려 나아가던 궤적이 헤아릴 수 없는 타래로 풀어지는 자리에, 너의 감정을 알아내겠다는 

충동은 그저 함께 있겠다는 동행으로 뉘어진다(〈Counting Currents〉). 애써 덮으려 한 것이 끝내 지워지지 

않는다. 가장자리에는 미처 매장하지 못한 색이 남아 그 아래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를 고백한다. 외면하지 않겠다. 

맥박처럼 진동하는 색은 규정할 수 없기에 가장 또렷하게 살아있다(〈Watermelon Snow〉). 고정된 경계를 

녹여내며 은밀히 스며드는 교차는, 얼어붙은 심연에서도 끝내 서로에게 닿으려는 집요한 생기다. 질서가 무너진 

자리에서, 충돌하며 섞이는 색의 온도는 타인에게 맹렬히 가닿으려는 감정의 통로다(〈Ice Algae〉). 안과 밖을 

가르는 프레임은 이내 덮이거나 흐릿해지며 서로에게 스민다. 나누는 붓질이 곧 잇는 붓질이 되는 자리. 선을 

그으려던 나는 선을 넘어가는 주체로 바뀐다(〈Urchin Lava〉). 캔버스로 무수한 파편이 부서지고 겹치며 

일으키는 미세한 마찰은, 마침내 피부 위를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 없는 속삭임이 된다. 보이지 않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어 제 존재를 드러내듯, 얇고 유연한 붓질이 빚어낸 치열하고도 연약한 떨림은 끝내 시선이 닿지 

않던 자리에 남겨진 존재를 화면으로 불러낸다(〈Susurrus〉). 어느 붓질도 이것이 무슨 감정이라 이름 붙이지 

않는다. 다만 쌓이고 지워지고 비쳐 오는 결과 겹의 운동으로, 이름 없는 어떤 마음을 저마다의 기억으로 불러낸다. 

그리하여 우리는 서로에게 닿았는가. 아니다. 우리는 끝내 같아지지 않을 것이다. 너와 나는 화면이라는 지평에서 

잠깐 만나고, 그보다 오랫동안 헤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자. 감정의 층위에서 우리는 철저히 서로가 서로에게 

ʻ타자’다. 이를 ʻ긍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ʻ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황선영의 회화는 또 다른 이유로 

선정적이다. 끝내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결론 다음에도, 기어이 타인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충동을 

부채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선정성은 위안이기도 하다. 이 서늘한 진실이 새롭지 않을지라도, 예술은 여태껏 

제 언어를 넓히며 타인에 대한 이해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황선영 역시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 그의 

그림은 우리에게 ʻ예술’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를, 그리고 예술에서 ʻ이해’라는 낱말이 아직도 중요한 이유를 



  

 

증명해 낸다. 수서러스(susurrus). 나뭇잎이 바람에 스쳐 속삭이듯 작은 소리를 들으려는 ʻ우리’들이 이렇게나 

남아있다. 그 순간 인간은 잠깐 가여워졌다가 오랫동안 사랑스러워진다. 

 

/ 조재연 (미술비평가, 아트인컬처 수석기자) 

  



  

 

○ 작가 주요 약력 

황선영 Hwang Sunyoung, b.1996 

황선영 (b.1988)은 신체적·심리적 층위를 탐구하며, 화면의 표면과 그 이면에 존재하는 층들을 시각적으로 
구성해낸다. 그녀의 작업은 내면에 축적된 생각, 감정, 기억, 인상 등이 무의식적으로 흐르는 감각을 반영하며, 
이를 물질적인 형태로 구체화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황선영은 표면 아래 존재하는 비논리적이고 은유적인 

세계를 포착한다. 

  

2012 년 런던대학교(UCL) 슬레이드 미술대학교 회화과를 졸업 후, 2016 년 왕립예술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런던과 서울을 오가며 작업 중이며, 에이라운지, 서울(2024); Grove, 런던(2021); 갤러리 
이알디, 서울(2019); Nunnery Gallery, 런던(2018)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단체전으로는 
«Apricity», No. 9 Cork Street FRIEZE, 런던(2024); 

«Art On a Postcard International Women’s Day Auction», The Bomb Factory, 런던(2024); 
«The Way of All Flesh», The Saatch Gallery, 런던(2024); «Papier», Delphian Gallery, 프랑스(2023); 
«That Wilderness Within», PRIOR Art Space, 바르셀로나(2022) 등에 

참여하였으며, 2018 년에는 The Ingram Collection, 런던에 

선정되었고, 2016 년에는 Chadwell Award 를, 2011 년에는 Steer Memorial Prize 를 영국에서 수상하였다. 

 
  



  

 

○ 대표 작품 

 

 

 

Counting Currents 

2026 

Oil on canvas 

180 × 150 cm 

 

 

Susurrus 

2026 

Oil on canvas 

132 × 112 cm 

 

 

Watermelon Snow 

2026 

Oil on canvas 

210 × 180 cm 

 

 
 

 

Soacking Up 

2026 

Oil on canvas 

55 × 50 cm 

 

  



  

 

○ 전시 전경 

 

 

 
 

 

 
 

 



  

 

 

 

 
 

 

 
 

*  모든 작품 이미지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사진 제공은 에이라운지 입니다.  

*  All Images ⓒThe artists,  Courtesy  of A-Lounge Contemporar y,  Seoul 


